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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 동기와 목적

세상은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고 있다. 진리와 거짓의 공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

느 것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모르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그의 권능과 작정 및 섭리에 있어서 우

리에게 거짓이 우리의 사고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신학적 진리 혹은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진리의 성격이 무엇

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반 과학적 진리의 객관성은 항상 그 대상과 그 내용

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다수의 인정이나 확증과 관계한다. 생득적 진리라고 할 지라

도 그것의 보편성 때문에 진리로서 인정되는 것이요 실증과학에서의 진리도 인간의 

보편성이나 그 보편성에 의존하는 인간의 천재성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에 불과하

다”1).

“특별히 신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에 대한 지식은 바빙크의 말대로 계시의 

객관적 내용에 대한 지식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말대로 피조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개인이든, 사회 혹은 국가든, 

그리고 참과 선과 미와 같은 추상들까지도 아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로써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 역시 하나님

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분의 영광 안에서 그것의 궁극적 목적을 갖는다. 더구나 특

별히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라면 모든 피

조물 안에서 신학은 그 자체에 궁극의 목적을 갖기 때문에 그 진리는 그 자체로 가

치가 있고 그 지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여기 땅에서 신앙을 통하여 그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며 어떤 축복을 결과로 갖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축복이고 영

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2).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어떤 것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

씀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

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엄밀한 적정과 규범이라는 해석학적 근본원리

를 가지고 이제 정통주의로부터 전해 내려온 “삼위일체”와 “인격체들”등의 용어들

을 참된 성경적 삼위일체 교리일반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주장했던 것이다. 오히려 

1)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Ⅰ: 서론. (서울: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2000). p. 27.
2) Ibid. pp. 30-31.



- 2 -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하나

님의 말씀으로부터 같은 구호 중 어느 하나나 그 모두에 의해서도 ‘오직 성경’의 이

념을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의 한계에 그의 말들을 제한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한계에 그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엄밀히 되고 

있다.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주의적인 원리는 여기에서 또한 이미 기독교인의 

엄격한 매일의 삶과 더불어 결합되어진 것을 또한 잘 인식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인

들은 성경말씀을 향하여 그 안에서 물어야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하여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 “성경으로부

터 생각하고 말하는 규범”은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입의 모

든 말들이 측정되는”, 즉 “어떤 척도나 표준”으로서 확고히 되어지고 있다. 그의 주

석들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기독교 강요의 후대 재판들에서 그렇게 독특한 의미에 

있어서 완전하게 확고히 되어진 이런 규범은 계속 정당하게 입증되고 있다.3) 

이렇게 칼빈에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원리로서 성경에 대한 사용의 의미도 그의 

주석을 통해 성경의 구절들을 본다면 참으로 간략하며 핵심을 찌르는 듯한 묘사가 

수두룩하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 필요한 문법적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 건전

한 판단, 실재적인 재치를 적절히 결합시킨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그의 다른 저

서들을 볼 때에 그의 해박한 지식과 적재 적소에 펼쳐 놓는 그의 어휘력, 문장의 

실력은 탁월하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칼빈은 자신의 글을 통해서 오직 진리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진리가 혼탁해진 시대에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말

하고 그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야할 것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신앙의 경건성과 그의 믿음의 확고함 등 많은 그의 삶의 모

습을 알고 배워야 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도 그가 지키려고 했던 진리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당시 시대 상황이나 현 시대의 상황을 바라 볼 때 사단

의 세력은 거대하다. 진리를 온전히 고수하며 전파하는데 쉽지 않은 어려움 들이 

놓여 있지만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나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들에게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에서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회피할 때가 많이 있다. 

특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16세기의 칼빈의 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

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칼빈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의 신학을 그저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우

리의 사고로 그의 신학을 이해할 때 그 이해는 오히려 다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

3) Ibid. pp.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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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사적으로 발전된 예정론

     1. 1536년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론

“기독교강요” 초판은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4장은 율법(십계명 해설), 신

앙(사도신경 해설), 주기도문, 성례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장은 거짓 성례를 

다루고, 마지막 장에는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능, 그리고 정치적 조직을 다루

었다. 여기에서 예정론은 아직 독립적인 교리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칼빈은 그것을 

단지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을 설명할 때와 네 번째 

항을 설명할 때 다루었다. 칼빈은 두 번째 항에서는 신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대조

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대립 후에 칼빈이 완성한 예정론을 내포하고 있는 지는 논

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네 번째 항에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연합,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 선택의 결과-즉 부르심과 칭의, 영화- 선택받은 자들의 견

인과 유기된  자들로부터의 분리를 간결하게 언급한다. 칼빈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교회론 자리에서 예정론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예정론을 교회론 아래서 다루

게 된 것은 그 당시 교회가 처한 핍박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다.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위로해줄 필요성은 교회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위해 칼빈은 교회를 선택에 근거하여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는 거룩

한 공교회를 믿는다. 다시 말해 선택받은 자의 전체 수, 천사들이나 사람들(엡

1:9-10; 골1:16), 사람들 중에는 죽은 자들이거나 아직 살아있는 자들, 산 자들 중에

는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혹은 어느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든지 이들이 하나의 

교회요 사회이며 하나님의 한 백성인 것을 믿는다.”4) 이렇게 칼빈은 교회를 선택받

은 자들로 정의한다. “교회를 또 거룩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에 의해 선택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모든 이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 때문이다.(요17:17-19; 엡5:25-32)”5) 여기서 사용

된 ‘섭리’라는 용어는 예정의 의미로 즉 특별섭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칼빈은 교회의 확실성을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의 확실성과 연관짓는다. 왜냐하

면 그들의 구원은 너무도 확실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 자리잡고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자체는 흔들릴 수 없고 쓰러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선택과 함께 서 있으므로 그 영원한 지혜와 함께가 아니면 변할 

4) 포트 배틀즈 서론. 양낙홍 역. “기독교강요 초판”.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p.139.

5) Ibid.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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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실패할 수도 없는 것이 있다.6)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는 칼빈은 로마서 8장30절을 인용하여 설

명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택에 관한 인식의 한계를 그리스도 안으로 제한하면서, 칼빈은 예정에 관한 

자세를 언급한다. 누가 교회에 속하였는지를 결정하는 일이나 선택된 자들과 유기

된 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특권이다. 또 칼빈은 예정에 

관한 자세를 신앙의 유익성과 결부시키면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

혜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누가 그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선택받았으며 또 누가 

정죄 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것을 조사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롬

11:1-36).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믿음에는 필요하지 않다.”7) 이와 같이 칼빈은 타

인의 예정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선택

된 자들과 유기 된 자들을 구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한 후 칼빈은 “성경

은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표시들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인지 누

가 유기 되고 소외된 자들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8) 전자는 인간의 지각의 

불 완전성을 경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예정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을 금하는 한편 

후자의 말에서는 성경에 계시된 범위 내에서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추측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칼빈은 선택받은 자와 교회의 회원을 동의어적 의미로 사용한다. 그것은 그가 

“신앙의 고백, 생활의 모범 그리고 성례전에의 참여로 우리와 함께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사랑의 견해로 선택받은 자요 교회의 회원으로 간주되

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칼빈은 유기된 자는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

고 한다.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또는 비록 입술로는 고백하더라

도 그들의 행동으로는 그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그들의 행동으로 여전히 부인

하는 자들(평생을 통해 사악하고 버려지고 죄의 탐욕으로 취해있고 자기들의 악함

에 매우 무관심한 자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 보여주는 조짐들에 

의해 그들이 현재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9) 여기에서 신앙과 행동

의 일치를 강조하는 칼빈을 발견한다. 유기의 표시는 출교와도 관련된다. 출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거짓으로 가장하면서 그 생활의 무가치함이나 거침없이 

6) Ibid. pp. 140-1

7) Ibid. p. 141.

8) Ibid. p. 143.

9) Ibid.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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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죄짓는 모습으로 교회에 거침돌만이 될 뿐 무가치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자랑하는 자들이 신자들의 모임에서 끊쳐 지고 추방되도록 하기 위해(고전 

5:1-5; 마18:15; 딤전1:20)” 제정되었다.10) 그 이유를 칼빈은 이렇게 부연한다. “첫째

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그

들을 용납하게 되면 그의 거룩한 교회가 마치 행악 자들과 공적으로 드러난 악한들

의 음모단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빈번한 접촉으로 그들의 사악한 삶의 모범이 다

른 사람들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부끄러움으로 

좌절되어 회개하고 마침내 바른길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11) 그러나 칼빈은 이러

한 표시로 인해 우리가 심판권을 가질 위험성을 경고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선택과 유기의 표시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심판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

려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의 자비를 율법에 한정시키는 것이 되기 때

문이다. 

     2. 특정교리로서 발전된 예정론

   

     1) 1539년 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론

기독교 강요 제2판은 1539년 말경에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의 출판업자 웬

델린 리헬(Wendelin Rihel)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것은 본래(초판)의 내용 중 어떤 

부분들은 다시 보충해서 새로운 제목들을 달았고, 그 만큼 새로운 사실들이 도입되

었기 때문에 책의 두께도 세 배로 늘어났다. 즉, 본래 6장이던 것이 17장이 되었다. 

1 장은 하나님의 지식, 2장은 인간의 지식, 3장은 율법, 4장은 믿음(사도신경), 5장

은 회개, 6장은 믿음에 대한 의인(義認), 7장은 구약과 신약, 8장은 예정, 9장은 기

도, 10장은 성례, 11장은 세례, 12장은 주의 만찬, 13장은 기독인의 자유, 14장은 교

회의 권위(Ecclesiastical Power), 15장은 시민의 정부, 16장은 5가지의 거짓된 성례, 

17장은 기독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었다.

칼빈의 최초의 주석은 로마서 주석인데 그 책에 대한 그의 연구는 기독교 강요

에서 예정론을 정교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칼빈은 자신의 책을 조금 더 방

향을 돌려서 신학생들을 위한 안내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칼빈은 17장들 중에

서 제 8장에서 “신의예정과 섭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데 

선포의 결과로 드러나는 면과 더욱 더 밀접하게 관련시킨다. 칼빈은 이렇게 더 발

전된 것을 구속사역 다음에 그리고 섭리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는 장에 배치한다. 

10) Ibid. p. 144.

11) Ibid.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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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예정론에 관한 본문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전개 된다. 칼빈은 설교되고 안

되는 다양성, 그리고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의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다양

성을 예정론과 관련시킨다.12) 칼빈은 경험적 증거에 머물지 않고 성경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 첫 번째 위험

은 지나친 호기심이며13), 두 번째 위험은 선택교리에 관해 침묵하는 것이다.14) 칼빈

은 예정을 탐구 범위로서 성경적 한계를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강조한다. “단지 

내가 그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점은 이것이다. 즉 우리는 주께서 비밀

로 숨겨두신 것은 조사해서는 안되며 공개하신 것은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과도한 호기심을 가졌다는 비난을 피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은총을 모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 어거스틴도 이 생각을 잘 표현했다. 

즉 그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굽어보면서 천천히 걷듯이 성경도 약한 우리가 뒤떨

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전진하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성경을 따라 갈 수 있다고 하였

다.”15)

칼빈은 예정을 이중예정으로 정의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이 목적들 중의 어느 한 쪽

12)  존 칼빈. “기독교 강요(1559년 판)”. 김종흡 외 3인 공역. 생명의 말씀사. 1991. (이하 "Inst" 

이라 함) Ⅲ, 21, 1(OS 4, 368-369): 사실상 생명의 계약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동등하

게 전파되지 않고 그것이 전파된 자들 중에 계속해서 혹은 똑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다양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놀랄 만큼 깊다는 것이 알려진다. 왜냐

하면 이러한 다양성이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정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Iam vero quod non apud omnes peraeque homines foedus vitae 

praedicatur, et apud eos quibus praedicatur, non eundem locum vel aequaliter vel 

perpetuo reperit: in ea diversitate mirabilis diviniiudicii altitudo se profert Nec enim 

dubium quin aeternae Dei electionis arbitrio haec quoque varietas serviat.”)

13) “예정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가 이미 다소 어려운 것인데 사람의 호기심은 그것을 매우 

혼동스럽고 위험하게 까지 만든다. 인간의 호기심이 금지된 샛길에서 방황하며 높은 곳

으로 돌진하는 것을 억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허락되면 그것은 찾을 수 없

고 해명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모하고 뻔뻔ㅎ스러

운 행동을 하는ㄴ 사람들을 각 처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들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쁘지 않았겠지만 그들에게 적절한 때에 이점에서 그들의 의무의 한도를 

깨우쳐 줄 것이다.”:Inst., Ⅲ, 21, 1(OS 4, 370).

14) "주님이 입을 다무실 때는 즉시 모든 탐구의 길을 닫는다는 제한 조건만 있다면, 그리

스도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의 입과 귀를 열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에게 침착한 태도의 최선의 한계는 배울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

라 그가 가르치기를 그칠 때에는 알려고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Inst., Ⅲ, 21, 3. (OS 

4, 371-372).

15) Inst., Ⅲ, 21, 3. (OS 4,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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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그가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16)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전에 구원으로 받아드리기로 단번에 결정하신 자들과 멸망으로 내어

주실 자들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계획에 의해 정하셨다고 말한다.” “그런데 선택된 

자들 사이에서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의 성취가 있

는 영광으로 들어갈 때까지 칭의가 선택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징이라고 생각한

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과 칭의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을 인 치시는 것처럼 유기

된 자들이 그의 이름에 관한 지식이나 혹은 그의 성령의 성화로부터 차단하심으로

써 말하자면 이러한 표시들에 의해 어떤 종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를 

계시하신다.”17) 여기에서 칼빈은 예정의 작정만 얘기하지 않고 그에 대한 표징까지 

언급한다. 

선택의 확신을 얻기 위해 붙잡아야 할 선택의 표징들은 칼빈이 자주 인용하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롬8:30)

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또한 그 본문대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과 연관된

다. 또 확실성의 근거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강조한다. 로마서 8장 30

절에서 선택의 표징을 칼빈은 예정론에서 칭의를 부르심과 관련시키지만 분리하지

는 않는다. 구원의 확실성 혹은 선택의 확실성은 선택의 표징과 그리스도안에서 찾

을 수 있는데 그 두 측면은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선택의 표징인 부르심을 통하여 확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은 그리스도안에서만 이해하며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자비하심과 인자하신 마음을 찾으려면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하나

님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머무신다.(마3:17 참조)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천국

의 영생을 구하려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곳이 없다. 그만이 생명의 샘이며 구

원의 닻이며 천국의 상속자이시다. 그런데 선택의 목적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가 그의 은총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선택

의 목적을 아무리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아도 결국은 이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은 그들 자체로써 선택된 것

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한다.(엡1:4)”18) 

칼빈은 예정의 원인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이것은 인간의 공로에 기인한 예지와 

상반된다는 것으 f강조한다. 예정은 하나님의 일이고 인간의 역할과 무관하다. 예정

16) Inst., Ⅲ, 21, 5 (OS, 4, 374).

17) Inst. Ⅲ. 21. 7.

18) Inst. Ⅲ. 24. 5 (OS 4,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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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하나님의 의지 혹은 그의 기쁘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칼빈은 강조한다. 그는 

바울을 인용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엡1:5), “그 기쁘심을 따라 ”(엡1:9)라고 말한

다. “그 기쁘심을 따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에 자신 이외에

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고려를 하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19) 여

기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가 대조되고 있다.

2) 볼섹과의 논쟁에서 강화된 예정론

볼섹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정

죄에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그는 진행중인 역사 속에 있는 죄와 은

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볼섹의 보편 은총은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의 본성

의 맹목적인 타락 상태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풍부하게 주어지는 은총에 

의해 “당연히 조명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만일 정죄된 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그

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맹목 상태에 버려진다고 말한다면 하

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성경을 서투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반대로 말하는 것이

다. 볼섹은 보편은총을 3단계로 구분한다. ① 본래 인간은 계속해서 자유의지와 복

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고 율법에 복종하고 그리

스도를 믿을 수는 있는 능력은 없다. ② 보편은총에 의하여 인간은 실제로 계몽되

고 “육감적 마음”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③ 

만일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특별한 혹은 유효한 

은총을 보여 주실 것이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포함하여 신앙과 축복의 증

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선택되게 된다.20) 

볼섹에 대한 경계가 칼빈의 말에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복음이 믿는 자들 모두

에게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간주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을 지워버리는 구실로 삼는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지를 대답해야만 한다. 성경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것들인 자들을 그의 

성령에 의해 다시 낳는다고 선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내적으로 가르치고 

그의 팔이 계시되는 자들이 믿는다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신앙을 은총의 징조이며 

보증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신앙이 그것의 영원한 원천으로서의 신적 선택

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

획에서 알려지게 할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내어주어 누리게 한다. 신앙의 눈은 

이 거울에 고정시키며, 접근 할 수 없는 곳에 침투하려고 하지 말자.”21)

19) Inst., Ⅲ, 24, 7 (OS 4, 418).

20) 김종희, “삼위일체적 예정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위논문, 2000, p, 47, 재인용.

21) Concerning, p. 50 (OS 8,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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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예정에 관한 볼섹의 주장은 첫째 영원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

도를 통하여 그리소 그리스도 자신 때문에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 둘째 선택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실제상의 진행중인 세계사의 결정적인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

를 믿는 신앙이나 그 신앙의 결여에 의해 분리된다. 셋째 주된 배경은 은총과 보편

적 조명이고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의 신앙과 불신앙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죄가 멸망의 유일한 원인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되는 칼빈의 입

장은 첫째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이다. 둘째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의해 분리되는데 그 작정은 역사 안에서의 구

별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다. 셋째 주된 배경은 죄와 보편적 정죄이고 그러

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라들을 구원하시는데 있어서 선하시다. 넷째 신앙은 하나님

의 선물이고 죄는 멸망의 이차원적인 원인이다.

3) 1559년판 기독교 강요에 추가된 예정론

2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1543-1550년 판 기독교 강요는 최종판에 와서는 

80개의 장으로 확대되었다. 전적으로 새로운 계획에 따라 완전히 개정하였으며 또

한 상당한 증보를 하였다. 다소나마 계속 보존되어 왔던 1536년 초판의 요리문답 

형식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 강요의 구조가 재조정 된 것 중 

몇 가지를 본다면 첫째 지금까지 섭리와 예정은 하나로 다루어져 사도신경 해석부

분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섭리론이 하나님을 논하는 제 1권에서 다루어지고 예정론

은 구원을 다루는 제 3권에 자리잡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여러 판에서 다뤄왔던 

교회와 그 권세는 사도신경해석에서 신앙이란 제목 하에 논해지고 있었지만 여기서

는 이 문제들이 제 4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넷째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기독교 강요의 결론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제 3권에 배치되어 우리 안

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현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예정론은 제 3

권 21-2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칼빈은 선택의 확인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 관하여는 분명히 선택이 확증된다. 

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가 밝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

는데 이 말의 뜻은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확증된다는 것- 이를테면 지금  

인침을 받는다는 것뿐이다.”22) 복음의 선포는 선택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올지라도 

이런 선포는 악인들과 함께 공유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택의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치신다.23) 

22) Inst., Ⅲ, 24, 3 (OS 4,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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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공포에서 우리를 자

유롭게 하시며 무수한 위험과 필사적인 투쟁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 보관하게 하신 것은 모두 안전하리라고 약속하시기

(요10:28-29)” 때문이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는 사

람들은 모두 끊임없는 공포심으로 불행할 것이라고 추론한다.”24)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예정론이 독립된 교리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153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은 제 8장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라는 제목

으로 예정론을 다루고 있고 칼빈은 이렇게 발전된 것을 구속사역 다음에 그리고 섭

리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는 장에 배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치는 1554년판에서까

지 유지되었다. 

최종판 기독교 강요에는 논쟁 가운데서 이루어진 예정론이 확대 강화된어 나타

난다. 예정론의 경험적 성격과 선택의 표징이 강조된다. 칼빈은 그의 예정론을 성경

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지만 관찰과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리하여 

그는 예정론을 기본적으로 성경 위에서 수립하면서 그것은 경험과 조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선택의 확인 가능성을 확신한다. 계속되는 은총은 선택의 결

과이며 선택은 은총으로 확인된다. 특히 선택과 신앙의 인과관계가 명료화되고  강

조된다. 예정과 신앙은 조화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계속하여 사람들을 신앙

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신앙 안에서 보존하여 끊임없는 유익을 얻게 해야 한다. 

예정론이 섭리론과의 관계에서 보면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같은 항에서 같이 다루

다가 이때에 섭리론은 창조론과 관련시켜 배치시키고 예정론은 계속 구속론과 관련

시켜 다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칼빈의 예정론은 교회론적 배경에서 전개되었고 

1539년판 기독교강요에서는 거의 완전한 형식의 예정론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논

쟁을 거치면서 칼빈은 그의 예정론을 강화 시켰으며 그것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반영되었다.

23) Inst., Ⅲ, 24, 1 (OS 4, 410).

24) Inst., Ⅲ, 21, 1 (OS 4, 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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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칼빈의 예정론의 일반적인 특징

1. 예정의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지

1) 선택과 유기의 궁극적인 원인

칼빈에게 하나님의 의지25)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다. 하나님은 그 최고의 이유

가 아니면 아무 것도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칼빈의 예정론에서 우위성을 지니는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하여, 칼빈의 하나님 개념을 스코투스의 신학과 비교하는 시

도가 있었다. 

칼빈이 예정론에서 지배적인 하나님 개념을 논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문제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칼빈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

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논쟁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문제를 거론하는 반면, 

칼빈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용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어거스틴은 한 인간의 회심은 하나님의 무상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라

고 선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 받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되는 지의 이유는 하

나님의 의지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26)고 말했다. 이러한 경향은 칼

빈이 하나님의 예지보다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한 예정을 논리적으로 앞에 두었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칼빈은 이 점을 들어 어거스틴을 인용하여 강조한다. “하나

님의 은총에 대립되는 하나님의 예지를 변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

려 하지 않고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우리가 선

택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의 추리는 여기서 확실히 공허하게 되었다. ‘너희가 나를 택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15:16)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견

된 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않는다.”

칼빈은 논적들이 하나님의 예지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의지

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그러한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즉, “항상 하나님의 의지의 단독 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27) 하나님의 

의지는 아무 허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성의 최고 표준이며, 모든 법들의 법이

다.28)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은 공로에 관한 예지사상을 반대한다. 그의 반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공로를 예견하시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

25) 칼빈의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결정‘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6) Concerning, 63.

27) Inst., Ⅲ, 23. 4.

28) Inst., Ⅲ,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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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없지 않

다고 예지하시는 사람들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악한 의도와 불경건으로 기울어질 

성향을 가지리라고 보시는 사람들을 죽음의 저주를 받도록 정하신다고 한다.”29) 칼

빈에게 이것은 예정론의 근거를 뒤엎으려는 위협을 의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로

를 예지하신 것을 기초로 예정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인간의 공

로가 우선적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되는 것은 은총에 이르도록 예정되는 것의 원인이

고,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30)고 함으로써 아퀴나스를 반박한다. 칼빈은 

그레고리도 반박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알뿐이고, 선택에 대해서는 확신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는 대단히 위험한 오류에 빠진다. 이런 생각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며 떨라고 권고하며, 그 이유로서는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를 

알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 무엇이 되겠는지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31) 그러나 

“이런 말은 그가 이 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낸다. 그는 선택을 행

위의 공로에 의존시켰으므로, 사람들이 낙심되기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그들이 

마음에 힘을 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로 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32)고 비판한다.

칼빈이 예정론을 말할 때, 인간의 공로를 배제시키려는 것은 신자들을 낙심시키

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칼빈에게 “선택받음으로 

해서 거룩케 된다고 하는 생각과, 행위 때문에 선택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은 서로 일치할 수”33) 없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리

란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순서를 

뒤집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34) 

예정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칼빈의 생각은 에베소서 1장 4

절 주석에도 나타난다. 바울이 우리가 “창세 전에”(엡1:4)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

었다고 가르칠 때에, 그는 우리편에 있는 실제적인 가치를 완전히 배제한다.35) 선택

29) Inst., Ⅲ, 22. 1.

30) Inst., Ⅲ, 22. 9.

31) Inst., Ⅲ, 24. 9.

32)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사도들과 같이 그를 사도직으로 선택하신 것이지 

구원을 위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르게 이해하면 예정은 믿음을 조금이라도 흔드

는 것이 아닌 도리어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Inst., Ⅲ, 24. 9.)

33) Inst., Ⅲ, 22. 3.

34) Inst., Ⅲ, 22. 3.

35) Inst., Ⅲ,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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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 때가 창세 전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

도 안에서”라는 말은 선택이 무상이라는 두 번째 증거가 된다.34) 또한 바울이 “창

세 전에”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1:4) "그 기쁘신 뜻대로

“(엡1:5)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다”36)고 할 때,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가 

대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선택의 원인을 예지라고 생각하는 과오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공로에 관한 예지는 선택의 원인이 아니다.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므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라고 묻는(고전4:7) 바울의 

질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심중에 혼란을 느낄 것이다. 그의 말의 의

미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 그들 자산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것이다.”37) 

유기도 공로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며38), 유기와 대조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선택에 대하여 우연히 또는 자

기의 노력으로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짓이다.39)

칼빈은 다른 곳에서도 선행이 선택의 원인이라는 입장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

지로 들었다.40) 즉, 하나님은 창세 전에 결정하셨는데, 그 때 선택받은 사람들은 존

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

했기 때문에 어떤 선행도 행할 수 없었으며, 선택 그 자체가 선행을 지향하기 때문

이다. 칼빈은 또한 야곱의 신앙과 선행에 관해 예지 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41) 이

것은 바울의 견해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혹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야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선행에 관

한 고려가 없다고, 바울은 결론 내린다. 이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

은 어떤 선의 흔적에 의해 유기된 자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그러므

로 그들은 그 문제가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미래의 경향에 의존한다고 이해

36) Inst., Ⅲ, 22. 1.

37) Inst., Ⅲ, 24. 12.

38) Inst., Ⅲ, 22. 11.

39) Inst., Ⅲ, 23. 1.

40) 칼빈은 행위가 은혜를 얻게 한다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야곱이 나기 전에 그

의 성장과 같이 이미 마땅히 확장되었어야 한다. 사도는 야곱의 선택이 행위에서 온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온 것이라고 가르친다. 사도는 행위를 말함으로서 미래

나 과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행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연히 대립시킨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고려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사람들 자신이 무

엇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끝으로 “선택”과 “목적”이란 

말들을 보면(롬9:11),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는 별도로 생각해 내는 원인

들이 모두 그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확실하다.(Inst., Ⅲ, 22. 3-4.)

41) 피기우스는 하나님이 야곱의 신앙과 순종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고 한다. 

Concerning,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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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2)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그릇으로 비유되고 있다. “선택된 자들은 그의 자

비의 그릇들이고(참으로 그들이 그러한 것처럼) 유기된 자들은 그의 진노의, 즉 오

직 정당한 진노의 그릇들이라고 인정한다.” 여기에서 칼빈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

원이 하나님의 불가해한 은총과 그의 값없는 자비에 근거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그에게 이 교리는 불확실성과 혼돈의 원천이 아니라 위로의 원천이다. 선택

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유기에서는 공의가 나타난다.43) 선택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느 모로 보든지 자비만 나타나고44)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서 이 계획

은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45)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들에게 공정하시다. 그래서 만일, “아직 존재하

지도 않았고, 따라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일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

터 어떤 사람들을 사망에 예정하셨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대

답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분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빚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반문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46)

칼빈은 하나님의 의지가 선택과 유기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하였다. 선택의 근거

가 그리스도인인데 반하여 유기교리에는 이에 비교될 만한 요소가 없다. 유기된 자

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은 사단을 

그들의 머리로 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칼빈이 유기를 설명할 때 그가 유기의 근

거를 사단 안에 두었다고 말 할 수 없다. 그리고 칼빈이 무상 선택에 관해 나타냈

던 관심을 공의의 유기에 관해 동일하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택과 유기의 

비 평행성을 볼 수 있다. 

2. 유기의 원인

칼빈은 유기 작정의 불가해성을 주장하는 반면 유기된 자들은 정당하게 그리고 

그들의 과실에 의해 정죄 된다고 주장한다.47) 선택의 원인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반

면 유기의 원인에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을 병행시킨다. 유기된 자들의 멸망은 “그 원인과 기회가 그들 자신 안

42) Concerning, p. 81.

43) Inst., Ⅲ, 23. 11.

44) Inst., Ⅲ, 24. 1.

45) Inst., Ⅲ, 21. 7.

46) Inst., Ⅲ, 23. 3,

47) Inst., Ⅲ, 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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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유기의 근거

는 하나님 안에서 찾고 유기의 원인과 기회는 인간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한대로 넘었지만 자기의 허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나오게 하여 그들이 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묶여 

영원한 재난에 넘겨진 것에 관하여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쟁론하게 해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책임을 추긍 하신다면 이 변호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 전부가 부패한 덩어리에서 생겨났다면 당연히 

정죄 되어야만 한다. 그들이 그의 영원한 심판에 의해 사망으로 정해졌다 할 지라

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자기들의 본성에 의해 자

연히 사망으로 인도되는 것을 그들이 싫든 좋든 느끼고 있다.”48)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막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조물에 대하여 증

거 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인간은 현재 예속되어 있는 재난을 당하

도록 창조되었을 지라도 재난이 생기는 근인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에게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로부

터 사악하고 불순한 상태로 타락한 것이기 때문이다.”49)

칼빈은 “유기의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미워하셨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폐된 이유로 아담의 타락이전에 그가 하고자 하

는 것을 박정하셨을지라도 죄 외에는 아무 것도 정죄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우

리가 읽기 때문”50)이라고 반박하였다.

바울은 유기의 근인을 복음에 관한 불 신앙으로 정의한다. 이것이 바울이 분명

하게 말한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은 먼저 오직 이 요인을 하나님의 

은폐된 심판으로부터 구별한 후에 그런 것이다.

2. 예정의 표징으로서 성령의 사역

1) 선택의 표징

선택의 표징인 부르심, 즉 로마서 8장 39절에 언급된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도 그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51)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안

48) Inst., Ⅲ, 23. 3.

49) Inst., Ⅲ, 23. 9.

50) Concerning, p. 99.

51) Inst. Ⅲ.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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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 하신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

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함양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혁신을 원하며 구하며 달성하도록 분발시키신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륜의 방법에 의한 자기의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신

다.”52) 이처럼 부르심은 그 방법으로 볼 때, 이중적이다. 즉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

일 뿐 아니라, 또한 성령에 의한 조명이다.”53) 말씀의 선포를 통한 부르심은 일반적

인 부르심이며, 성령의 조명을 통한 부르심은 개별적인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일반

적 부르심으로 외면적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자신에게로 부

르시는데, 복음을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서(고후 2:16 참조), 또 더욱 엄격한 정죄의 

기회로서 제시하시는 사람들도 부르신다.54) 반면, 개별적 부르심은 대개는 신자들에

게만 주시는 것이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을 비추시어, 

선포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게 하신다.55) 이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무상의 자

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성령의 효과적 사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56)

이와 같이 개별적 부르심에는 민족의 공평성, 하나님의 은총과 무상의 선하심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공통이지만, 개별적인 부르심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

고 중생의 영이 동반된다. 중생의 영은 장차 있을 기업의 보증이며 인장인데, 주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마음에 찍혀있다.57) 바울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어

떤 사람을 노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척을 당한다고 말하면서, “부르심을 입

은 자들”만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고전1:22∼24 참조).58)

우리의 선택의 확고성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

리의 확신을 든든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59) 칼빈은 “자기들의 선택을 더욱 확신하

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그의 말씀과 별도로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탐구방법

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것이 선택을 검토하

는 바르고 합당한 방법이다. 그러한 방법을 택할 때, “측량할 수 없는 위로의 열매

를 거두게” 되며, “예정에 대한 논의가 위험한 바다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그 바다

를 건너는 항해는 안전하고 평온하며 유쾌할 수 있기 때문이다.60) 선택과 부르심은 

52) Inst. Ⅱ. 5. 5.

53) Inst. Ⅲ. 24. 2.

54) Inst. Ⅲ. 24. 8.

55) Inst. Ⅲ. 24. 8.

56) Inst. Ⅲ. 24. 2

57) Inst. Ⅲ. 24. 8.

58) Inst. Ⅲ. 24. 14.

59) Inst. Ⅲ. 24. 6.

60) Inst. Ⅲ. 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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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결과로 설명되며, 그 주체는 하나님이므로 부르심은 값없는 것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무상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을 때에, 육은 적어도 그

에게 응답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육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다고 선언하신다. 더욱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렇게 만드시는 것은 각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택 때문이다

.”61) 이 점에 대한 실례는 “영생으로 정해진 자들은 믿었다”(행13:48)는 말씀에서 찾

을 수 있다.

 부르심에서는 끝까지 선택만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부르심은 값없는 것이다.62) 

부르심이 선택에 의존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으로도 증명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의해 계획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선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택하신 자들을 아시고 주목하

신다(딤후2:19).63)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을 주시는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올 때 하나님의 무상의 선택은 완전히 설명된다고 칼빈은 말한다.64)

개별적 부르심은 선택에 참여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선택하실 때에 그

들을 이미 자녀들로 정하셨으나, 그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그 위대한 복을 소

유하지 못하며, 반대로 부르심을 받으면, 이미 선택에 어느 정도 참여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받는 성령을 “양자의 영”(롬8:15)이라고도 하고, “인 치

심”과 “미래의 유산의 보증”이라고도 한다(엡1:13∼14 ; 고후1:22 : 5:5 참조). 왜냐

하면 성령의 증거에 의해 장차 양자가 되리라는 확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증명하고 인 치시기 때문이다.65) 이렇게 선택의 확신은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해진

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악인들에게는 그의 영의 효과적인 역

사를 허용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구원

의 보증이다.66)

칼빈은 신앙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신앙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만 선택이 효력을 나타내며, 여기서부터 그 타당성을 얻는다

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67) 

또, 복음의 선포는 선택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올지라도, 이런 선포는 악인들과 

61) Inst. Ⅲ. 24. 2.

62) Ibid.

63) Concerning, pp. 70-71.

64) Inst. Ⅲ. 21. 7.

65) Inst. Ⅲ. 24. 1.

66) Inst. Ⅲ. 24. 2.

67) Inst. Ⅲ. 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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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유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택의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은 선택된 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치신다.68) 

칼빈은 선택과 신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 오류들을 피해

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사람을 하나님의 협력자로 만들어, 사람의 동의에 의해 선

택을 재가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오류이다.” 그들에 따르면,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

의 계획보다 우위에 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단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신앙 

자체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다. 둘째, 성령의 은총을 그

렇게 약화시키지 않을 지라고 어떤 이유로 선택을 신앙에 의존시키는데, 그것은 마

치 신앙에 의해서 확인될 때까지 선택은 의심스럽고 효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다.69) 칼빈은 신앙이 선택에 의존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을 주석 함

으로써 증명한다.

칼빈에 의하면, 에베소서 1장 5절도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이 우리의 것과 대비된

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선택은 순서에서 신앙을 앞선다는 것이 분명

하다.70)

에베소서에 관한 설교에서도 칼빈은 “만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사탄에 의해 파괴될 것이 틀림없

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신앙이 선택에 기초한다는 것을 말했다. 선택은 신앙보다 앞

서지만, 선택은 신앙으로 배워진다고 칼빈은 이렇게 설명한다.71) 하나님은, 그의 영

원한 선의로-그것 밖에서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데-그가 기뻐하신 자들을 구

원으로 예정하시고 나머지는 거부하신다. 무상의 선택으로 존귀하게 하신 자들을 

그의 성령으로 조명 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제공된 생명을 받게 하시지만, 

한편 다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믿지 않아서 신앙의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 남아 

있게 된다.72)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덕은 선택의 결과이다.73) 계속되는 은총74)도 선택의 

결과이다.75) 일상의 은총도 선택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칼빈은 예정론이 책임 있는 

윤리적 행위의 모든 동기를 제거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논박한다.76) 그는 일부 

68) Inst. Ⅲ. 24. 1.

69) Inst. Ⅲ. 24. 3. 첫 번째 오류는 로마 카톨릭 학자들의 오류이고 둘째 오류는 루터파, 특

히 멜랑히톤이다.

70) Concerning, pp. 69-70

71) Concerning, p. 127

72) Ibid. p. 58

73) Inst. Ⅲ. 22. 2

74) 칼빈은 무상의 자비, 하나님의 영광, 진지한 겸손의 세 가지 은총을 말한다. Inst. Ⅲ. 

21. 1

75) Inst. Ⅲ. 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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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그러한 불경한 언사로 예정론을 더럽힌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바울의 말을 상기시키면

서, “만일 선택의 목적이 거룩한 생활이라면, 선택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구실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선택에 맞추도록 자극하며 격려해 주어야 한다.”77)

거룩한 신앙생활은 선택의 표징과 관계 있다. 이에 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선택받은 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

떤 확실한 표시들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유기 되고 

소외된 자들인지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앙의 고백, 생활의 모범 그리고 성례 전

에의 참여로 우리와 함께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사랑의 견해

로 선택받은 자요 교회의 회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표시와 조짐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

게 묘사해 준다.78)

2) 유기의 표징

유기에서 작정과 수단의 관계는 선택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대이다. 선택에서 하

나님은 승인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조명하시지만, 유기에서는 거절하시고, 강퍅하

게 하시고, 눈멀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유기된 

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며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을 그의 성령으로 조명하시지

만, 유기된 자들은 버리시고 은총에서 제외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둡

게 하여 죄 속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시고, 사탄에게 넘겨주

신다. 칼빈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자들을 부

르심과 칭의로 인을 치는 것처럼, 유기된 자들을 그의 이름을 아는 것과 성령의 성

화로부터 차단함으로써, 말하자면 그러한 표징들로 어떤 종류의 심판이 그들을 기

다리고 있는지를 계시하신다.”79) 이처럼 선택의 표징에는 성령이 동반하며, 유기의 

표징에는 성령이 동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과 유기의 이중예정이 달성된다.

유기된 자들이 예정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으시며, 어떤 때는 말씀의 선포에 의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각

을 마비시키신다.80) 말씀의 선포 자체가 마음을 강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칼빈은 

76) Inst. Ⅲ. 23. 12-14

77) Inst. Ⅲ. 23. 12

78) Inst.(1536), p. 61.

79) Inst. Ⅲ.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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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81) 즉 말씀의 선포를 통한 외적 부르심은 그 자체가 유기된 자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고자 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수수께끼로 싸서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

고 더 심한 우둔에 빠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82) “최고 심판

자는 정죄 하시고 그의 빛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자들을 어두운 상태에 버려 두

실 때 그의 예정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러한 효과에 관하여는 성경의 많은 증거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다. 성경에도 증거가 많다. 똑같은 설교가 

백 명에게 선포될 때, 이십 명은 곧 순종하는 신앙으로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나머

지 사람들은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비웃거나 싫어한다.83) 

말씀을 듣고 강퍅해 질 경우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알고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의 악의와 부패한 마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할 것”이지

만, “동시에 그들의 정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정당하고도 

불가해한 판단에 의해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패된 상태로 넘겨졌다는 것이 

첨가되어야 한다.”84) 칼빈은 마음이 강퍅해짐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를 하나님과 인간에게서 찾음으로써 인간의 책임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여기

에 유기의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이 같이 나타난다.

80) Inst. Ⅲ. 24. 12.

81) 주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사람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시는 일이 많다는 것은 결코 의

심할 수 없다. 주는 왜 바로에게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시는가? 사자를 자주 보내심으로

써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결과를 아셨고 또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애굽으로 돌아

가라”(출4:19),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퍅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출

4:21).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도 완고하고 반역하는 백성에게 보내신다

고 미리 경고하셔서(겔2:3), 그가 귀 먹은 자들을 상대로 노래하게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셨다(겔12:2).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그가 전하는 말이 불같이 되어 백성을 나무

같이 멸망시키며 흩어버리리라고 하신다(렘1:10 ; 5:14 참조). 이사야의 예언은 이 점을 

더욱 철저하게 주장한다. 그를 보내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다. “가서 이 백성들에

게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사6:9~10 ; 마

13:14~15 ; 막4:12 ; 눅8:10 ; 요12:40 ; 행28:26~27 ; 롬11:8 참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

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되 그들의 귀를 더욱 막히게 하시려는 것이며, 빛을 비추시되 그

들의 눈을 더욱 멀게 하시려는 것이며, 진리를 설명하시되 그들을 더욱 우둔하게 하시려

는 것이며, 약을 쓰시되 그들의 낫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은 이 예언을 적용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지 못한 것은(요12:39) 하나님의 이 저주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Inst. Ⅲ. 24. 13.)

82) Inst. Ⅲ. 24. 13.

83) Inst. Ⅲ. 24. 12.

84) Inst. Ⅲ. 2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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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은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복종하지 않는 사실은 마음의 

악의와 부패로 인하여 그들이 정죄 받아 마땅함을 증명해 준다”85)고 함으로써 정죄 

받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기된 자들의 부패를 든다. 

설교가 선택된 자나 유기된 자에게 상반된 효과를 일으키지만 모두에게 의미 있

는 것처럼, 예정 교리도 같은 관점에서 선포되어야 함을 칼빈은 역설한다. 그리스도

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하라”(마13:9)고 하신 말씀에는 이유가 있

다. 그러므로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고하며 전도할 때에,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지만, “들어도 그것을 듣지 못한다”(사6:9)는 말씀은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성취된다.86)

칼빈은 우리가 유기의 표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

도록 경고한다. 하나님의 유기 작정이 분명히 개개인들과 관련될지라도, 칼빈은 그 

유기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알

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누가 분명히 유기된 자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였는지 결정하는 일이나 또는 선택된 자

를 유기된 자들과 구분해 내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

만의 특권인데,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이다

(딤후2:19).”87) “그리고 인간의 경솔함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의 사건들에 의해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지를 경고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버려지고 희망 없이 포기된 자들도 하

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그 좁은 길로 다시 부름을 받고, 남은 사람들 앞에 서있는 

것처럼 보여지던 자들이 흔히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

의 눈만이 누가 마지막까지 견인할 자인지를 보실 수 있는데(마24:13), 그것은 그분

만이 구원의 머리이기 때문이다(히2:10).”88)

칼빈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유기된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범죄하

게 된다는 점을 나란히 말한다. 진노의 그릇들은 처음에 멸망하도록 준비되었는데, 

말하자면 양자의 성령이 없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과실에 의해 멸망으로 빠진다

는 것이다.89) 유기된 자들의 불 신앙은 범죄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유기된 자들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영예롭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그릇들이므로(롬9:21 참조), 아무

리 하나님의 심판에 헛되이 저항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계속적인 범죄로 쉬지 않

85) Loc. cit.

86) Inst. Ⅲ. 23. 13.

87) Inst.(1536), p. 60.

88) Ibid.

89) Concerning,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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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분명한 표징들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선언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90) 때문이다.

성결하지 않은 것이 유기의 표징이라는 것은 교인이 아니라는 표징과 관련된다. 

그 표징들을 칼빈은 이렇게 열거한다.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또

는 비록 입술로는 고백하더라도 그들이 행동으로는 그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그들의 행동으로 여전히 부인하는 자들(평생을 통해 사악하고 버려지고, 죄의 탐욕

으로 취해 있고, 자기들의 악함에 매우 무관심한 자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 보여주는 조짐들에 의해 그들이 현재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

여준다.”91) 그러나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어떤 교인을 출교 시켜야 할 필요

성을 발견할 때도 그 사람이 의심할 여지없이 유기된 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손과 판단 안에”92) 있기 때문이다. 출교 시

키는 의도들 중 하나는 그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교

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한다.”93)

이중예정론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상반된 작정인 것처럼 그 표징들

도 서로 정반대이다. 예정의 표징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되는데, 선택된 자들

에게는 성령의 동반으로, 유기된 자들에게는 비 동반으로 예정이 달성된다. 유기의 

표징은 선택의 상반되고 부정적인 표징으로 보여진다. 칼빈은 선택의 표징이 내적 

부르심과 칭의 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내적 부르심은 중생의 영이 동반하는 것으로 

여러 곳에서 상술했지만, 칭의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유효 적인 내적 부르심

이 선택의 표징이라면, 내적 부르심의 금지는 유기의 표징이다. 성령의 조명에 의한 

신앙이 선택의 결과이며 표징이라는 것은 칼빈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 강화된 개념

인 반면, 성령의 비 동반으로 인한 불 신앙은 유기의 결과이며 표징이다. 그러나 이

러한 선택과 유기의 표징은 타인을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오용되는 것

을 칼빈은 경계한다. 선택의 표징으로 자신의 선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있

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선택된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 구별하려 하지 말고 모든 사

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칼빈은 지적한다.

90) Inst. Ⅲ. 23. 12.

91) Inst.(1536), p. 61.

92) Inst. Ⅳ. 12. 9.

93) Inst. Ⅳ. 1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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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구약 통일성으로서 삼위일체에 대한 칼빈의 이해

 1.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

1) 언약의 통일성

칼빈은 신구약 통일성을 말할 때 단순히 기독론 적인 통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통일성이요 구원의 길과 서정에까지의 통일

성을 의미한다.94) 칼빈의 증거 전체를 볼 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의 통일적 경륜95)

과 터툴리안의 삼위일체의 경륜적 통일성이 칼빈의 언약의 통일성 뒤에 깔려져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칼빈의 신구약 통일성이 정통개혁주의 안에서 계속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현저히 고백되고 있다.96) 따라서 정통개혁주의에서는 

94)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도서출판 하나. 1998. p. 56

95) 어거스틴의 통일론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가

능하다.(어거스틴의 삼위일체의 통일적 경륜) 첫째로 성부, 성자와 성령은 하나요 

동일한 실체에 속하기 때문에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이 역사 하신다. 둘째로 그렇게 그 실체에 있어서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

되 성부, 성자와 성령은 시간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없이 모든 

피조물들 위에 그 자체로 있고 동시에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요 동일하게 

존재한다. 셋째로 그와 같이 삼위일체는 동시에 역사 되지만 이들이 각각 위격들

과 관계할 때 성부의 소리, 성자의 몸, 성령의 비둘기라고 한다. 그와 유사하게 

그 자체로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가 볼 수 있는 피조물의 형체를 통해서 분리

되어 계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의 구별의 경우에도 

다만 시대에 대응한 자신의 경륜에 따라 구별될 뿐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각 고유하게 성부, 혹은 성자, 혹은 성령과 관계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할 수 없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다.(김영규. “17세기 개혁신

학”. 안양신대원 강의안. 2001. pp. 26-27.)

9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언약의 통일성으로서는 율법시대와 복음 시

대에 서로 ‘다르게 경영되었으나’, ‘그 실체에 있어서 다른 두 언약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륜들 아래서 하나요 동일하다.’는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서가 아주 확고히 했다.(7장5-6항) 언약의 시체는 그리스도로써 그는 어제나 

오늘 아니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그가 성육신 하기 전에도 그의 사역의 공

로와 효과와 혜택이 유사이래 모든 시대에 살던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내려 

왔다고 고백하고 있다.(8장6항)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의 방식들에 있어서

도 신약시대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입장(11장 6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케이우

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여 율법에도 그 예식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

분하고 유효하여’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충분한 사죄와 영원한 구

원을 받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7장5항) 이 모든 논의에 있어서 분

명한 것은 유아와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유아에게까지 선택사상이 적

용함으로 도르트회의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분명히 한 것이고 더구나 예정

론의 경우 소수에 불과하는 타락전 선택설을 받아 드림으로 고마루스의 입장을 

고양하고 칼빈의 바른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Ibid. pp. 292-293.)







































kaqw.j evxele,xato h̀ ma/j evn auvtw/| pro. katabolh/j ko,smou ei=nai h̀ ma/j 
a`gi,ouj kai. avmw,mouj katenw,pion auvtou/ evn avga,ph|

proori,saj h`ma/j eivj ui`oqesi,an dia. VIhsou/ Cristou/ eivj auvto,n kata. th.n 
euvdoki,an tou/ qelh,matoj auvtou

eivj e;painon do,xhj th/j ca,ritoj auvtou/ evn h-| evcari,twsen h`ma/j evn tw/| 
hvgaphme,nw





oi;damen de. o[ti toi/j avgapw/sin to.n qeo.n pa,nta sunergei/ eivj avgaqo,n 
toi/j kata. pro,qesin klhtoi/j ou=sin

o[ti ou]j proe,gnw kai. prow,risen summo,rfouj th/j eivko,noj tou/ uì ou/ auvtou/ 
eivj to. ei=nai auvto.n prwto,tokon evn polloi/j avdelfoi/j\

ou]j de. prow,risen tou,touj kai. evka,lesen\ kai. ou]j evka,lesen tou,touj kai. 
evdikai,wsen\ ou]j de. evdikai,wsen tou,touj kai. evdo,xasen



mh,pw ga.r gennhqe,ntwn mhde. praxa,ntwn ti avgaqo.n h' kako,n( i[na h` 
kat evklogh.n tou/ qeou/ pro,qesij me,nh| ouvk evx e;rgwn avllV evk tou/ kalou/ntoj

evrrh,qh auvth/| o[ti ~O mei,zwn douleu,sei tw/| evla,ssoni

kaqw.j ge,graptai To.n VIakw.b hvga,phsa to.n de. VHsau/ evmi,shsa









Pa/n o] di,dwsi,n moi ò  path.r pro.j evme. h[xei kai. to.n evrco,menon pro.j 
me ouv mh. evkba,lw e;xw

o[ti katabe,bhka evk tou/ ouvranou/ ouvc i[na poiw/ to. qe,lhma to. evmo.n avlla. to. 
qe,lhma tou/ pe,myanto,j me

tou/to de, evstin to. qe,lhma tou/ pe,myanto,j me patro,j( i[na pa/n o] de,dwke,n 
moi mh. avpole,sw evx auvtou/ avlla. avnasth,sw auvto. evn th/| evsca,th| h`me,ra|

tou/to de. evstin to. qe,lhma tou/ pe,myantoj me( i[na pa/j ò  qewrw/n to.n uì o.n 
kai. pisteu,wn eivj auvto.n e;ch| zwh.n aivw,nion kai. avnasth,sw auvto.n evgw. th/| 
evsca,th| h`me,ra|







a;ra ou=n o]n qe,lei evleei/ o]n de. qe,lei sklhru,nei



VEn mega,lh| de. oivki,a| ouvk e;stin mo,non skeu,h crusa/ kai. avrgura/ 
avlla. kai. xu,lina kai. ovstra,kina kai. a] me.n eivj timh.n a] de. eivj avtimi,an\

eva.n ou=n tij evkkaqa,rh| e`auto.n avpo. tou,twn e;stai skeu/oj eivj timh,n 
h̀ giasme,non kai. eu;crhston tw/| despo,th| eivj pa/n e;rgon avgaqo.n h̀ toimasme,non







Ou[twj ga.r hvga,phsen o  ̀qeo.j to.n ko,smon w[ste to.n uì o.n auvtou/ to.n 
monogenh/ e;dwken i[na pa/j ò  pisteu,wn eivj auvto.n mh. avpo,lhtai avll e;ch| zwh.n 
aivw,nion





o]j pa,ntaj avnqrw,pouj qe,lei swqh/nai kai. eivj evpi,gnwsin avlhqei,aj 
evlqei/n



sune,kleisen ga.r o  ̀qeo.j tou.j pa,ntaj eivj avpei,qeian i[na tou.j pa,ntaj 
evleh,sh

Tekni,a mou tau/ta gra,fw ù mi/n i[na mh. à ma,rthte kai. eva,n tij à ma,rth| 
para,klhton e;comen pro.j to.n pate,ra VIhsou/n Cristo.n di,kaion\



kai. auvto.j i`lasmo,j evstin peri. tw/n a`martiw/n h`mw/n ouv peri. tw/n 
h`mete,rwn de. mo,non avlla. kai. peri. o[lou tou/ ko,s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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